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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피해 자연에서 휴식, 높아진 여름휴가 만족도

- 눌렸던 여행욕구 해소에 쾌적함 더해져

- 제주도 5년 연속 1위, 강원도 2년 연속 2위

- 경북·충북 약진, 광역시 부진

- 부산·서울 제외한 지방 대도시 바닥권에서 고전

- 기초지자체 1위 전남-완도군

- 경기·인천, 충남·대전은 여름휴가 여행 불모지

  

  올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는 작년보다 크게 상승했고, 제주도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언택트를 위해 극

성수기를 피했고, 도시 보다는 산·바다 등 자연을 찾았다. 관광·활동 보다는 휴식을 선택하는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엿볼 수 있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년 9월 수행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사’에서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월~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 6,035명에게 주 여행지는 어디였는지, 그곳은 어떠했

는지 물었다. 전반적으로 여행 만족도가 작년 보다 크게 상승하여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장기간 

억눌려온 여행 욕구가 해소된 효과다. 

■ 승승장구하는 제주·강원, 떠오르는 충북

  여름휴가를 보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합산해 `종합 만족도’를 구

했다. 16개 시/도의 평균은 695점(1,000점 만점)으로 작년(676점) 보다 큰 폭(19점)으로 상승했다. 

  제주도는 종합만족도 768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그림1]. 작년 보다 점

유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까지 큰 폭(29점) 상승해 국내 최고 여행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참

고. 크게 줄어든 여름휴가 여행, 핵심은 `언택트`]. △강원도는 741점으로 작년 보다 34점 상승했고 순위는 2위

를 유지했다. △경상북도는 724점으로 부산시와 전라남도를 밀어내고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부산

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722점, 719점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씩 하락했다. 

  종합 만족도 점수와 순위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곳은 △충청북도였다. △충청북도는 714점으로 

작년 보다 48점 올라 광역단체 중 상승폭이 가장 컸고, 순위도 10위에서 6위로 올랐다(△경상남도와 공동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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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광역시의 성적은 저조했다. 상위권 부산시와 중위권 서울시는 작년 보다 순위가 하락했고, 대전·인천·울

산·대구는 금년에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 욕구가 강해지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실내 

문화·위락 시설 이용이 많은 대도시들의 만족도는 작년보다 더 낮아지거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그림1]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시/도)

■ 기초 지자체 Top10, 강원 5개 지역 올라 

   기초자치 단위 간의 비교가 부적절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153개 시군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시도했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박 이상 머문 응답자

가 60사례 이상인 46개 시군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46개 시군의 `종합 만족도‘는 평균 722점(1000점 만점)이었으며, 작년 평균(691점) 보다 30점 이상 상승했다. 

△1위는 779점을 받은 전남-완도군이 차지했다. 작년보다 무려 97점이 올라 중하위권(27위)에서 단숨에 1위를 

거머쥐었다[그림2]. 명사십리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자동차 극장,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해수욕장 운영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2위 강원-평창군 776점, △3위 충북-단양

군 770점, △4위 강원-동해시 768점, △5위 전북-무주군 767점 순이었다. 평창·단양·무주는 작년에 5-10위에 

랭크되었으나 올해 우수한 성적으로 최상위권에 진입했으며, 강원-동해시는 전년에 비해 눈부신 성장(77점 상

승)이 돋보였다. Top5 시·군은 국내여행 최강지역인 제주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거나, 더 큰 만족을 주는 여

행지로 적극 추천할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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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10에 포함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강원도 4곳, 전라남도 3곳, 충청북도·경상북도·전라북도 각 1곳으로 강원

도의 위상이 두드러졌다. 전남-진도군은 작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으나, 단번에 상위권(6위)에 이름을 올려 

괄목한 성장을 거두었다. 한편, 중상위권(11위~20위)에는 작년에 이어 강원도 해변지역들(△고성군-11위, △양

양군-15위, △강릉시와 속초시-공동16위)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으며, 충북-제천시, 전북-부안군, 강원-홍천군은 

작년 중하위권에서 올해 중상위권으로 진입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평균 이상인 기초단체가 하나도 없었다. 

  [그림2]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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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여름휴가 여행에 큰 변화가 있다. 극성수기가 사라졌고, 놀거리·볼거리 보다는 휴식을 추구해 

상대적으로 한산한 바다·해변, 산·계곡을 많이 찾았다. 기초 지자체 중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전남-완도군은 

’언택트‘를 기반으로 철저한 방역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여행 소비자의 변화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고 

충족시킨 모범적 성공사례로 본받을 만하다. 

  반면 경기도-인천시와 충청남도-대전시는 전국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속하거나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여행의 볼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 이전부터 여행이 ’근거리-단기간‘ 선호로 

변하고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인근의 거대한 잠재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여행의 일상화, 지금-여기 

중심 여행의 증가는 코로나에 따른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변화를 잘 읽으면 불모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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